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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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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야�53장� 5절�새번역

5�그러나�그가� 찔린�것은�우리의�허� � � � 물� 때문이고,�그가� 상처를�받은�것은�우리의�허� � � � 물�

때문이다.� 그가� 징계를� 받음으로써� 우리가� 허� � � � 물를� 누리고,� 그가� 매를� 맞음으로써� 우리의� �

허� � � �물� �나았다.

개역개정

“그가� 찔림은�우리의�허� � � � 물� 때문이요�그가� 상함은�우리의�죄� � � � 악� 때문이라�그가� 징계를�

받으므로�우리는�평� � � � �화를�누리고�그가�채찍에�맞으므로�우리가�나� � � � �음을�받았도다”�

이사야�선지자는�예수�그리스도께서�우리를�위하여�행하신�일을�묘사하고�있습니다.�

첫째:�예수�그리스도께서�우리의� ‘허물’을�위해� ‘찔림’을�당하셨다는�것.

예수� 그리스도께서는�가시� 면류관으로�머리에�찔림을�당하셨고,� 대못으로�손과� 발에� 못� 박힘을�

당하셨으며,�창으로�옆구리를�찔리는�고난을�우릴�위해�당하셨다는�것입니다.�

둘째:�예수�그리스도께서�우리의� ‘죄악’으로�인해� ‘상함’을�입으셨습니다.�

너무나�당연한�이야기지만�나는�내�죄악으로�인해�내가� ‘상함’을�입어야�했는데,�예수�그리스도

께서�우리의�죄악으로�인해�상함을�입으셨다는�것입니다.�

이러한� 우리의� 허물과� 죄악으로� 인해� 예수� 그리스도께서� 상함을� 입으셨고,� 찔림을� 당하심으로�

우리가�하나님과�평화를�누리고,�나음을�입게�되었다는�것입니다.

사실�우린�죄로�인해�죽었기에�우리�스스로의�힘으로는�이�문제를�해결�할�능력이�전혀�없습니

다.�

그러나� 허� � � � 물� 로� 인해� 죽었던� 우리를� 살리시기� 위해서는� 죄� 없으신� 예수� 그리스도께서� � � � �

자가에서�우릴�대신하여�고난을�당하셨고�죽으셨습니다.�

가끔� 하나님은� 사랑의� 하나님인데� 꼭� 그렇게까지� 자기의� 아들을� 죽이셔야� 했냐고� 반문하는� 사

람들을�만날�때가�있습니다.



만약� 하나님의� 사랑의� 속성만을� 내세운� 채� 우리의� 허물과� 죄에� 대한� 모든� 것을� 없던� 일로� 해주신다면,�

공� � � � � � �의로우신�하나님의�속성에�위배가�되는�일이�일어나게�되는�것입니다.

하나님은�사랑의�하나님이시지만�또한�공의의�하나님이시기도�하십니다.�

이�두�가지�사랑과�공의가�만족되는�곳이�바로� ‘허� � � �물�라는�것입니다.� � � �그래서�우리는�예수�그리스

도의�십자가를�바라볼�때마다�그�분의�사랑과�공의를�함께�보게�되는�것입니다.�

우리는�날마다�십자가를�바라볼�때마다�하나님의�사랑에�감사할�수�있어야�합니다.�

또한�공의로우신�하나님을�생각하며�하나님을�두려워�할�수도�있어야�합니다.

그렇다면,�죄는�무엇입니까?� �죄의�정의?

로마서�1장� 29절�~� 31절
29�사람들은�온갖�불의� � � �와�악행과�탐욕과�악� � � �의로�가득�차�있으며,�시기와�살의와�분쟁과�사기와�

적의로�가득�차�있으며,�수� � � �군거리는�자요,

30�중상하는�자요,�하나님을�미워하는�자요,�불손한�자요,�오� � � �만한�자요,�자랑하는�자요,�악을�꾸미는�

모략꾼이요,�부모를�거역하는�자요,

31�우매� � � �한�자요,�신의가�없는�자요,�무정� � � � �한�자요,�무자비한�자입니다.

이것은�죄의�결과들입니다.�죄의�열매들입니다.

그렇다면�죄의�본질은�무엇입니까?�죄의�뿌리는�무엇입니까?

로마서�1장� 21절
21�사람들은�하나님을�알면서도,�하나님을�하나님으로�영화롭� � �게�해드리거나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를�드리기는커녕,�

오히려�생각이�허망해져서,�그들의�지� � � � �각없는�마음이�어두워졌습니다.
하나님을�알지만,�하나님을�영화� � �롭게�하지�않는�것.

하나님을�알지만,�하나님께� �감사� � � � � � �하지�않는�것.

좀�더�쉽게�말하면,�하나님이�하나님�되심을� �인� � �정하지�않는� �것.�

하나님의�하나님�되심을�거절하는�것.�

좀�더�정확하게�말한다면,�내가�하� � � � �나님�되는�것.

이것이�죄의�본질입니다.�하나님의�하나님�되심을�거절하고,�
내가�내�삶에,�내�시간에,�내�돈에,�내�감정에,�내�생명의�주인될려고�하는�그�모든�것들이�죄� � �입니다.

그것이�해결되지�않는�한,�로마서� 1장�29-31에�있는�그런�죄의�열매들은�항상�맺히게�되어�있습니다.�

그러므로�우리가�싸워야�되는�것은�

죄의�열� � � � � � �매들이�아니라,� �죄의�본� � � � � � �질입니다.� � �하나님으로�하나님�되게�하는�것.

결론:
내�삶에,�내�시간에,�내�생명에,�내�모든�것에�하나님이�주인�되도록�하는�것.�왕이�되도록�하는�것.�
그것이�회개인�것입니다.�
죄의�본질은�하나님의�하나님�되심을�인정하지�않는�것.�그리고,�내가�하나님�되려고�하는�것.�


